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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희 선생은 내 마음의 한 올도 남김없이

나 예수를 들여다보고

나를 위로하고 

나의 모든 것을 알아 낸 자

나의 심정의 바닥까지 다 퍼낸 자

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주었다

어쩌면 나의 간판까지 내 주었겠냐

나의 간판을 다 내 주어도

그는 나를 버리지 않을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

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

나에게 다시 다 돌려줄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

내가 너희 선생에게 다 주었을 때 

난 이미 알았다

그가 때가 되면 남김없이 

자기 것 하나도 없이

모든 것을 아낌없이 

주의 것이니 주님이 가지시는 것이 

타당하고 옳소이다 하고 

기뻐하며 

내게 순종할 자라는 것을 

나는 이미 알았다

싹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

나는 영원까지 투시하여 보는 자가 아니냐 

너희 선생은 자신의 것이 없다

오직 하나님 

오직 예수

오직 영광을 돌리는 자로다

욕심이라고는 없다

단지 나의 명예가 실추 될까봐

나 예수의 이름이 더렵혀질까 봐

거기에 목숨 건 자다

그는 나의 사랑 

누가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가리

그는 영원한 나의 첫사랑 

마지막 사랑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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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희 선생은 

얼마나 겸손한지

늘 순종 순종이란다

그의 마음은 비워져서 

오직 하나님이로구나

오직 예수로구나

자신의 부족을 

뼈가 저리도록 체휼하여

다 비웠도다 

자신을 다 부었도다

물 붓듯이 

그의 육성을 

미련 없이 

물 컵의 물을 쏟아 붓듯

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었도다.

누가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한 자 있더냐

버린다 하고 

자신의 고집

자신의 주장 

자신의 생각

자신의 뜻 

자신의 성격 

자신의 취향

주관 주관 주관

다 자신으로 찬 자들 

버렸다 하나 

비웠다 하나

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

들어가기 비좁구나

너희 선생은 나를 위해 다 비웠도다

내게 자리를 다 내 주었도다

그는 겸손한자

진정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

하나님께 머리 둔 자

오직 예수인 자

너희의 그릇으로는 

그가 보이지 않을찌라도 

나 예수는 근본을 달아 보도다

혹시 자신이 나설까 

한 치의 나섬도 허용하지 않는 자

말뿐인 자와는 이별한 자

실속이 꽉 찬 자



열매로 풍성한 자 

이미 삶으로 이룬 자

내가 표상으로 삼는 자 

신앙의 모델인 자 

영원히 나의 신부로다

겸손한 신부로다

100% 내게 순종하는 신부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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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희 선생은 

하나님을 위해 

주를 위해 

모든 것을 내어 준 자

너희를 위해 

모든 것을 쏟은 자 

더 이상 줄 것이 없이 다 준 자

그러나 너희를 향한 사랑 끝없어

오늘도 몸부림으로 말씀을 퍼 올리는구나

말씀을 달라고 

간이 녹도록 

나를 부르며

애절하게 

간구하는구나

그의 간청에 

마음이 녹지 않을 자 누구냐

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

나를 감동시키는 자로다


